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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야 물렀거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

창 1대

△ 사진(왼쪽 세 번째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 / 오른쪽 세번째 

안기승 용인서장)
△(좌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우 문민우 소방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경기도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3 ~

’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A그룹(11개관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용인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수, 현장활동 건수, 민원처리 건수 등이 

경기도 내 상위권인 A급 관서로 구분된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효율적인 예방정책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5개 항목(▲언론홍보 분야 ▲지도점검 및 교육 분야 ▲공통 

분야 ▲특수시책 ▲화재·인명피해 저감)으로 나뉘어 각 항목별 세부과제를 



얼마만큼 창의적·실용적·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3단계의 꼼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20년 12월 군포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미처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추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피난시설 

3종(피난안내 테이프,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을 설치 

및 배부하였다. 

또한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주관한 안전문화살롱에서 용인시 추경 예산 편성 

시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여 미설치 대상에도 추후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집배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일을 하는 직종에 

‘스프레이 소화기’를 전달하는 ‘안전지킴이 스피드119’ 정책을 통해 초기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재산·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용인소방서는 다양한 시책으로 용인시의 안전한 분위기 조성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이며 창의성

· 실용성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 날 시상식에서 문민우 소방교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중점관리대상 

등 관내 주요 대상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고 조

치하여 도민안전확보에 이바지한 공으로 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항상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여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는 용인소방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